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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 제11회 올해의 인권영화상

“<OUT: 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>”
 

□ 심사 대상 작품

 

‘올해의 인권영화상’은 해마다 열리는 인권영화제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해 인권영화제가 열리기 전

까지 1년 동안에 제작․발표된 국내 영화 중 인권문제를 주제로 삼은 가장 뛰어난 영화에 대하여 시

상되어 왔습니다.

 

□ 심사과정

 

제11회 인권영화제는, 지난 1년 동안에 제작․발표된, 인권을 주제로 한 많은 국내 영화 중 12편을 올

해 인권영화제 상영작으로 선정하고 이 12편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.

올해 작품들은 평균적으로 우수하지만 작품마다 지니고 있는 한계 역시 동시에 존재했습니다. 심사

위원들은 각각 추천작을 2-3편씩 내어 놓고 토론을 거쳐 다수가 동의하는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

였습니다.

 

올해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. (가나다 순)

 
김정아(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)
박종필(다큐인 / 독립다큐멘터리 작가)
조백기(천주교인권위 상임활동가)
진영종(성공회대 교수/인권연구소 창 운영위원)
한채윤(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부대표)
 

 

 

□ 선정 이유

5인 심사위원의 중복 추천을 받은 작품은 <어부로 살고 싶다 - 살기 위하여> <OUT: 이반검열 두

번째 이야기> <할매꽃>이었으며 토론을 거친 결과 <OUT: 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>가 2007년 올

해의 인권영화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
 

<어부로 살고 싶다>는 새만금방조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투쟁의 치열함과 아픔이 생생히 드러나

는, ‘인권현장성’이 훌륭한 작품이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. 특히 현장을 고민하는 인권활동가들에게



남다른 감동을 전달하는 힘이 있다는 심사위원 사이의 감상평도 있었습니다.

 

<할매꽃>은 이념 갈등과 계급 갈등의 중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현대사를 감독 개인의 가족

사를 통해 파헤치고 있는데 특히 관객을 집중하게 만드는 재미와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

니다.

 

수상작으로 선정된 <OUT: 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>는 동성애자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이중의 억압

속에서 숨죽인 청소녀 이반들의 이야기를 참여 제작 방식을 통해 생생히 전달하고 있습니다. 아웃팅

을 방지하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존의 방식은 당사자들을 대상화시키고, 음지에 머물게 하는

폐단이 있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 영화는 주인공 세 명이 스스로 가릴 것과 드러낼 것을 선택하게 하

는 해, 억압 속에서도 세상을 향해 외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.

또한 당사자들이 카메라에 대고 직접 내면의 고통과 함께 일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

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친구에게 하듯이 친밀하게 들립니다. 이불 속에서 숨죽인 낮은 목소리는

일상의 그늘의 가려진 소수자들의 억압과 고통이 얼마나 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지 실감케 합

니다. 참여 제작 방식이라는 형식과 동성애 청소녀들의 억압을 드러내려는 주제의식을 잘 이끌어 내

어, 영화의 힘으로 발하였습니다.

 

□ 시상 내역

 

상패(글씨 류연복 님) 및 상금 100만원(인권운동사랑방)


